
일부 치위생 전공 학생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융합적 연구 

김민아1, 조윤영2*, 이연경3

1송호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2수원여자대학 치위생과 조교수, 3송호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A Convergence Study of Subjective Perception of Some Dental 

Hygiene Major Students

Min-A Kim1, Youn-young Cho2*, Yeon-Kyoung Lee3

1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ongho University
2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uwon women's University

3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ongh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다. 재학생 29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반 만족, 교과 만족, 

적성에 맞아 입학하는 경우가 정적 영향 미쳤으며 관계 만족, 2학년, 공공 및 치과 유관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부적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반 만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러 요인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재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다양한 교육 및 상담 지원 프로그램 구축하여 긍정적 인식의 제고와 맞춤 취업지도가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치위생, 주관적 인식, 전공 만족도, 일반 만족, 융합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some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292 enrolled 

student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perception, the factor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 were positively 

influenced by admission according to general satisfaction, subject satisfaction, and aptitu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enrolled students through 

improvement of various factors. To this end,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raise positive awareness 

and provide customized employment guidance by establishing various education and counseling 

support programs suitable for the subjects through continuous research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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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는 의료 수준이 과거보다 향상

됨에 따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더욱더 높

은 서비스를 제공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1].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과 동시에 치과 의료 분야 역

시 구강보건 전문가이면서 교육자인 치과위생사의 역

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2]. 구강건강을 위한 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서비스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3].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

감을 가지고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르게 전달하는 의무

감 또한 필요하다[4]. 따라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

육기관에서 학생의 현장 실무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접하고 역량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5]. 

그러나 치위생과에 입학하는 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장래희망을 고려하기보다는 취업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주변의 권유, 고교 성적 등에 따라 학과를 선

택하는 경우가 많다[4,6]. 이는 진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황으로 전공에 대한 부적응과 학과 불만족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치위생 학문은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

져 있어 이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나타나기도 한다[3,7]. 전공과 관련된 이해와 

만족이 낮은 경우 성적이 떨어지거나 소외감, 학과 이

탈감등 부정적 문제가 유발되기도 한다[8]. 이러한 과정

은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소모 등 불필요한 손실을 가

져올 수 있으므로 본인이 소속된 전공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9]. 전공 만족은 본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여 소속된 학과를 평가하는 

과정의 산물로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진로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난다[10]. 치과위생사로 발

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동기를 가지고 치위생학을 공

부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동기

화를 얻기 위해서는 뚜렷한 직업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

며 전공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면 자신의 일에 대한 긍

정적 가치가 생길 것이다[11]. 

선행연구에 의하면 전공 만족도는 본인이 진로에 대

하여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하는 경우 더 적극적인 노력

을 한다고 보고 되었고[12,13] 진로정체감을 형성 못한 

채 업무을 수행하면 직업 만족도가 낮으며 이직률과 관

련이 높다고 하였다[14].   

이에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진로에 대한 방향성과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

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시행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

부 지역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로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한 후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 후 

자기 기입 방식으로 조사를 하였다. 최종 자료는 총 

297명의 응답 중 불성실한 응답자 5명을 제외한 292

명을 사용하였으며 표본 수 산출 근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

기 .15로 하였을 때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표본 수는 

192명으로 산출되어 최소 표본수에 충족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남학생 15명, 여학생 277명이며 1학년 107

명, 2학년 90명, 3학년 85명이었다.

2.2 연구방법

일반적 특성 5문항은 성별, 학년, 대학 지역(수도권, 

비수도권), 입학 동기(주변 권유, 적성, 취업률), 임상실

습 유무이다. 취업성향 3문항은 졸업 후 진로(타 직종 

전환, 치과위생사 취업, 4년제 진학), 취업희망기관(종

합/대학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공공 및 치과 유관업

체), 취업희망지역(수도권, 비수도권)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인식과 전공 만족도는 박[3],김[15]의 연구를 

고찰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주관적 인식은 4문항으로 사회적 인식과 전공 가치

로 구성하였고 신뢰도 측정 결과 Cronbach’s = .623 

이며 전공 만족도는 하위 변인 3개(전공 교육에 대한 

교과 만족 5문항, 교수와 학생의 관계 만족 4문항, 전공 

관심에 대한 일반 만족 3문항)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 

측정 결과 Cronbach’s =.744 이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인식과 전공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for Win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 성향은 교차분석

(χ2-test)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취업 성향에 

따른 주관적 인식 및 전공 만족도는 t-test와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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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 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시행하였

다. 치위생 전공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 성향

Table 1과 같이 성별에서 졸업 후 치과위생사 취업이

남, 여 모두 높고 학년에서 취업희망기관이 1학년은 종

합/대학병원이 2, 3학년은 치과의원이 높았고 취업희

망지역은 수도권이 높았다. 대학 지역에서 취업희망기

관은 수도권이 치과병원, 비수도권이 치과의원이 높고 

취업희망지역은 수도권이 높았다. 입학 동기는 졸업 후 

치과위생사 취업, 취업희망기관은 주변의 권유로 입학 

시 치과의원, 적성이나 취업률 경우는 치과병원이 높았다.

임상실습을 한 경우 취업 희망기관은 치과의원이 높고 

취업희망지역은 수도권이 높았다.

3.2 일반적 특성의 주관적 인식과 전공 만족도

Table 2와 같이 성별에서 주관적 인식과 일반 만족은

여자가 높았으며 학년에서 주관적 인식과 교과 만족, 

관계 만족, 일반 만족은 1학년이 높고 2학년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대학 지역은 주관적 인식, 교과 만족, 

일반 만족이 수도권에서 높았다. 입학 동기는 주관적 

인식과 일반 만족이 본인 적성이 맞아 입학한 경우 높

았으며 임상실습을 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3.3 취업 성향의 주관적 인식과 전공 만족도

Table 3과 같이 졸업 후 진로는  주관적 인식, 교과

만족, 관계 만족, 일반 만족에서 4년제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높았다. 취업희망기관은 주관적 인식이 높았을 

때 종합/대학병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Employment trend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Career after Graduation

p

Hoping Employment 

p

Hoping Area

pOther 

jobs

Dental 

Hygienist

4year 

Entrance

General

Hospital

Dental 

Hospital

Dental 

Clinic

Public/

Company
Urban Rural

Gender

Male
4

(26.7)

11

(73.3)

0

(0.0) .000

***

5

(33.3)

2

(13.3)

5

(33.3)

3

(20.0)
.463

13

(86.7)

2

(13.3)
.382

Female
11

(4.0)

256

(92.4)

10

(3.6)

67

(24.2)

90

(32.5)

81

(29.2)

39

(14.1)

257

(92.8)

20

(7.2)

G

r

a

d

e

1
4

(3.7)

100

(93.5)

3

(2.8)

.751

37

(34.6)

31

(29.0)

22

(20.6)

17

(15.9)

.003

**

102

(95.3)

5

(4.7)

.005

**
2

4

(4.4)

82

(91.1)

4

(4.4)

21

(23.3)

25

(27.8)

27

(30.0)

17

(18.9)

87

(96.7)

3

(3.3)

3
7

(7.4)

85

(89.5)

3

(3.2)

14

(14.7)

36

(37.9)

37

(38.9)

8

(8.4)

81

(85.3)

14

(14.7)

U

A+

Ur

ban

9

(4.9)

172

(93.5)

3

(1.6)
.084

50

(27.2)

61

(33.2)

43

(23.4)

30

(16.3) .003

**

182

(98.9)

2

(1.1)
.000

***Ru

ral

6

(5.6)

95

(88.0)

7

(6.5)

22

(20.4)

31

(28.7)

43

(39.8)

12

(11.1)

88

(81.5)

20

(18.5)

M

O

E+

Recommend
8

(12.3)

54

(83.1)

3

(4.6)

.033

*

14

(21.5)

12

(18.5)

28

(43.1)

11

(16.9)

.046

*

60

(92.3)

5

(7.7)

.744
Apti

tude

1

(1.1)

83

(95.4)

3

(3.4)

24

(27.6)

32

(36.8)

23

(26.4)

8

(9.2)

79

(90.8)

8

(9.2)

Job
6

(4.3)

130

(92.9)

4

(2.9)

34

(24.3)

48

(34.3)

35

(25.0)

23

(16.4)

131

(93.6)

9

(6.4)

Practice

No
9

(5.4)

154

(92.2)

4

(2.4)
.527

48

(28.7)

49

(29.3)

37

(22.2)

33

(19.8) .000

***

159

(95.2)

8

(4.8) .040

*
Yes

6

(4.8)

113

(90.4)

6

(4.8)

24

(19.2)

43

(34.4)

49

(39.2)

9

(7.2)

111

(88.8)

14

(11.2)

*p<.05, **p <.01, ***p <.001 by Chi-square test 

UA+ : Univesity Area ,  MOE+ : Motivation of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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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difference subjective perception and major satisfaction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Subjective 

Perception

t/F

(p)

Major Satisfaction(subfactor)

Curriculum
t/F

(p)
Relationship

t/F

(p)
General

t/F

(p)

Gender
Male 3.38±0.81 -2.11

(.050)

*

3.49±0.76 -1.27

(.204)

3.50±0.76 -1.24

(.233)

2.96±0.60 -2.06

(.040)

*Female 3.83±0.75 3.74±0.74 3.75±0.83 3.39±0.80

Grade

1 4.11±0.73
15.207

(.000)

***

3.95±0.73
7.635

(.001)

**

3.92±0.83
4.523

(.012)

*

3.67±0.75
13.542

(.000)

***

2 3.56±0.71 3.59±0.73 3.59±0.81 3.15±0.76

3 3.72±0.71 3.62±0.71 3.67±0.80 3.23±0.79

UA+
Urban 3.94±0.77 3.81

(.000)

***

3.81±0.75 2.31

(.021)

*

3.71±0.85 -.654

(.514)

3.49±0.83 3.44

(.001)

**Rural 3.60±0.68 3.60±0.71 3.78±0.79 3.16±0.70

MOE+

Recommend 3.47±0.74

16.691

(.000)

***

3.55±0.82

2.570

(.078)

3.66±0.94

.648

(.524)

3.05±0.72

9.948

(.000)

***

Aptitude 4.14±0.56 3.81±0.71 3.81±0.74 3.62±0.68

Job 3.77±0.79 3.76±0.71 3.73±0.82 3.36±0.85

Practice
No 3.84±0.80 .816

(.415)

3.73±0.75 -.099

(.321)

3.70±0.84 -.844

(.399)

3.46±0.81 2.21

(.028)

*Yes 3.77±0.68 3.73±0.73 3.79±0.81 3.25±0.77

*p<.05, **p <.01, ***p <.001 by t-test and one-way ANOVA    

UA+ : Univesity Area , MOE+ : Motivation of Entrance  

Table 3. The difference subjective perception and major satisfaction to employment trends

Variable
Subjective 

perception

t/F

(p)

Major Satisfaction(subfactor)

Curriculum
t/F

(p)
Relationship

t/F

(p)
General

t/F

(p)

Career

after Graduaton

Other Jobs 2.88±0.71

14.013

(.000)

***

3.08±0.75

7.387

(.001)

**

3.23±0.84

3.151

(.044)

*

2.67±0.64

7.701

(.001)**

Dental Hygienist 3.85±0.73 3.75±0.73 3.76±0.83 3.39±0.80

4year Entrance 4.18±0.29 4.08±0.40 3.90±0.46 3.80±0.23

Hoping

Employment 

General Hospital 4.05±0.64

5.324

(.001)

**

3.86±0.73

1.606

(.188)

3.74±0.77

2.246

(.083)

3.54±0.73

2.493

(.060)

Dental Hospital 3.83±0.71 3.71±0.70 3.85±0.75 3.42±0.80

Dental Clinic 3.74±0.78 3.73±0.76 3.75±0.90 3.23±0.82

Public/Company 3.50±0.86 3.55±0.76 3.46±0.88 3.24±0.83

Hoping 

Area

Urban 3.82±0.75 .706

(.487)

3.74±0.74 .706

(.487)

3.74±0.84 .337

(.736)

3.37±0.80 .480

(.632)Rural 3.69±0.82 3.62±0.70 3.68±0.68 3.29±0.74

*p<.05, **p <.01, ***p <.001 by t-test and one-way ANOVA 

Table 4. Convergent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percep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The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810 .218 　 3.714 .000

General Satisfaction .440 .041 .465 10.798 .000

Curriculum Satisfaction .471 .049 .460 9.552 .000

Relationship Satisfaction -.098 .043 -.107 -2.291 .023

Motivation of Entrance (Aptitude)  -.138 .067 -.085 -2.062 .040

Grade (2) .262 .074 .159 3.555 .000

Hoping Employment(Public/Company) -.193 .073 -.090 -2.645 .009

F= 58.571*** Adjusted R2 = .685   Durbin-Watson : 1.906

  

*p<.05, **p <.01, ***p <.001 by mutiple regression analysis(step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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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

Table 4와 같이 주관적 인식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일반 만족과 교과 만족이 높은 경우, 입학 동기가 적성

에 맞는 경우 주관적 인식이 높아지며 학년에서 2학년, 

취업희망기관이 공공 및 치과 유관업체를 선호하는 경

우, 관계 만족이 높을 경우 주관적 인식이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반 만족이

였으며 설명력은 68.5%이었다.

4. 고찰 

치위생과 학생들은 장차 구강보건 향상을 위하여 업

무를 수행하는 전문인으로서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취업성향과 전공 만족

이 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

고 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전달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성별에서 남, 여 모두 치과위생사 취업이 

높았으나 남학생에서 타 직종 전환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비교

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추후 남, 여의 비율 조정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학년에서 취업희망기

관은 1학년이 종합/대학병원으로 2, 3학년이 치과의원

으로 희망한다고 나왔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종합/대학

병원은 채용인원이 제한적이며 정규직의 수가 적으며 

채용기회가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취업

희망기관이 변경된 것으로 여겨진다[6,16]. 취업희망지

역은 모든 학년이 수도권이 높았으며 선행연구

[3,15,17]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취

업희망기관은 수도권이 치과병원, 비수도권이 치과의원

이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규모가 큰 의료기관

이 집결되어 있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보인다. 입학 

동기에서 주변의 권유로 입학 시 취업희망기관은 치과

의원, 적성이 맞거나 취업이 잘되어 입학 시 치과병원

으로 나타났다[18]. 타의에 의해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

은 직업 확신이 부족하고 소극적으로 취업처를 결정하

나 적성이 맞고 취업 인식이 뚜렷한 학생들은 규모가 

크며 직무 범위가 확대된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임상실습을 하지 않은 경우 취업희망기관은 치과병

원, 한 경우는 치과의원이 높았다. 치과병원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상 규정이 없고 외래 위주로 운

영되는 구조로 치과의원에 비해 규모가 크며 조직 인원

이 많고 업무범위가 포괄적이다[19]. 임상실습으로 인

한 스트레스와 불만족은 다양한 임상 업무에 대한 부담

감으로 작용하여 취업희망기관 규모에 영향을 준 것으

로 여겨지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전공 만족도의 

수준을 살펴 본 결과 성별에서 주관적 인식과 일반 만

족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여학생 점수가 높았다. 

김등[20]의 연구는 남학생이 사회적 인식에 더 만족한

다는 연구결과와 상이하였으나 성별의 표본 수 차이가 

있으므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년에서

는 1, 3학년이 2학년에 비해 주관적 인식과 교과 만족, 

관계 만족, 일반 만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은 만족도가 나타난다는 김등[20], 정등

[21]와 달랐으나 박등[4]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

은 전공 만족도와 관련성이 있으며 2학년이 낮은 것은 

전공수업과 임상실습에 대한 부담으로 만족감이 하락

한다는 결과와 같았으며 박[3]은 2학년은 1학년에 비해 

전공수업의 스트레스로 높아 만족감이 하락하다가 임

상실습을 마친 후 전공 자신감과 취업 기대감으로 3학

년이 되면 만족도가 향상된다고 하였다. 지역에서 주관

적 인식, 교과 만족, 일반 만족은 수도권이 높았다. 정

등[21]은 수도권의 교육 환경과 대학의 물리적 시설, 취

업 정보 등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여 교육 환경의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입학 동기는 적성이 맞

아서 입학 한 경우 주관적 인식과 일반 만족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직업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이

로 인한 만족감도 높다고 하였다[4,22]. 임상실습을 하

지 않은 경우가 일반 만족이 높은 결과는 실습 시 경험

하는 스트레스와 차별, 불만, 직업 자체의 회의감이 만

족도를 하락시킨다는 김등[23]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취업 성향과 주관적 인식, 전공 만족도의 수준을 살

펴 본 결과 졸업 후 진로는 4년제 진학을 생각하는 학

생들의 주관적 인식과 전공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일

반적으로 4년제 진학 하려는 학생의 성적과 성취도는 

우수한 경우가 많다. 선행연구에서도 학업 성적이 높은 

경우 직업 인식이나 전공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16,20]. 취업희망기관은 종합/대학병원을 선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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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 

및 치과 유관업체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의외

의 결과일 수 있으나 선행연구[15, 24, 25]에서 사회적 

지위와 인식이 높을수록 전공 연계성과 주변의 평판을 

고려하여 3차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경향 있고 임상 의

료기관에 불만족하거나 긍정적 직업관의 결여, 직무불

만족인 경우 근무환경이 안정적이고 보수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곳으로 취업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치위생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반 만족, 교육 만족, 입학동기가 본인의 

적성에 맞는 경우 주관적 인식이 높아지며 관계 만족, 

학년이 2학년, 취업희망기관이 공공 및 치과유관업체인 

경우 주관적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주관적 인식은 단기간에 형성되기보다는 대

학 입학시 부터 형성되므로 전공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한다[26]. 특히 

관계 만족이 주관적 인식에 음(-)의 영향이 있다는 것

은 선행연구[3,16,20]와 상이한 결과로 나왔다. 1996

년부터 2010년의 일컫는 MZ 세대의 의사소통은 특정 

문제에 대한 평가 및 태도 형성에 있어 본인의 기준이 

확실하며 개인 중심의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27]. 따라서 이에 맞는 의사소통으로 관계 만족을 높이

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을 조사하여 성비에 대한 비율 

차이가 있으며 3년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에 대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우나 현시점에서 학과 

내 교수자들이 재학생의 지도할 때 주관적 인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인식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추후 연구 대상자를 확

대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주관적 인식에 대한 객

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할 것이

라고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주관적 인식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2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성별은 졸업 후 진로 선택, 학년은 취업희망기

관과 취업희망지역, 대학 지역은 취업희망기관과 취업

희망지역, 입학 동기는 졸업 후 진로 선택과 취업희망

기관, 임상실습 유무는 취업희망기관, 취업희망지역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주관적 인식은 남학생, 1학년, 대학 지역이 수

도권, 적성이 맞아서 입학, 졸업 후 4년제 진학, 종합/

대학병원이 이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교과 만족은 1학년, 대학 지역이 수도권, 취업

시 적성과 장래성 고려, 졸업 후 4년제 진학이 높았고 

관계 만족은 1학년, 졸업 후 4년제 진학이 높았다. 일반 

만족은 여학생, 1학년, 대학 지역이 수도권, 적성이 맞

아서 입학, 임상실습 하지 않은 경우, 졸업 후 4년제 진

학이 높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반 만족, 

교과 만족, 적성에 맞아 입학하는 경우가 주관적 인식

이 정(+)의 영향 이였으며 관계 만족, 학년이 2학년, 취

업희망기관이 공공 및 치과 유관업체인 경우 부(-)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

공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제고를 돕기 위한 긍정적 만족 

향상, 올바른 관계 형성, 개인별 맞춤 취업지도가 필요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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